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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고발해주십시오!


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고발게시판 운영 상품판매 부당강요사례 등 접수





�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경영진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차라리 경영진의 무능력함을 시인하고 퇴진하라








6월 18일


KT노동조합


www.kttu.or.kr





- 철야농성 -





중앙본부 17일째








지방본부 12일째














KT는 현재 모든 직원이 PCS판매만 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본연의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심지어 영업국은 고객관리까지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 KT종사원들은 언론을 통해 PCS, 넷스팟, 원츠 등 1만 가입자 돌파 등의 소식을 접할 때면 자부심을 느껴야 할텐데 오히려 씁쓸해진다. 초기 가입자의 대부분이 직원과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매출이 향상되면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KT에서는 단말기를 팔면 이익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출의 대부분을 영업비용이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2차례에 걸친 상품판매 관련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내놓은 대안도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 따져보자 


첫째, 자폭 단말기 회수라고 말했는데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자폭 단말기 회수를 운운해야 한다. 현재 관리자들은 무도수 단말기에 대해 한통화라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책이라고 제시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둘째, 사측은 재발 기관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재발 기관에 대한 페널티 시행은 매번 해왔던 말이다. 2002년 10월 상품판매 관련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영업본부는 비영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이후 강요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말인가? 이는 실효성 없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종사원에 전가하는 경영진은 KT에서 불필요하다.


영업비용으로 매출을 올리는 허수경영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전면적인 상품판매 금지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직원들의 고혈을 판매유통비용으로 삼아 매출목표를 달성하려 하고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종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영진은 KT에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상품강매로 인해 발생한 부실경영의 모든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소수 경영진의 보신때문에 38,000여 직원이 고통 당하고 KT를 부실화해 조합원의 미래를 불안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